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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면
당찬맛집을찾아서

양푼에 담긴 얼큰매콤 닭한마리

제주시 이도2동 낭푼이닭한마리

10면
스포츠

로드FC 053 제주대회

결전의 날 밝아온다

9면
작은도서관에서만나는책이야기

그림으로 들어간 사람들

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~. 해변으로

가요~~.

초여름이다. 바다로~, 산으로~ 가족이나

연인 친구끼리 야외활동을 하기엔 1년 중

지금이 가장 적기다. 무덥지도 않고 그렇

다고 밤에 춥지도 않은 적정한 온도 역시

제격이다. 제주는 캠핑의 천국이라 할 수

있다. 산과 오름, 그리고 바다가 지척이다.

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, 여기에 신록이 우거

진 숲길과 휴양림에서의 휴식은 도시에서 쌓인 스

트레스를 날리기에는 최적의 치료제다.

가정의 달 5월. 그동안 가족에게 소원했다면 남은 기

간 캠핑을 즐기며 가족애를 나누는 것을 추천한다. 캠

핑장비가 있다면 캠핑을, 그렇지 않다면 몸만

가면 되는 글램핑장이나 카라반을 추천한

다. 바비큐가 맛있게 익어가고, 폭신한

잔디밭에 누워 밤하늘의 별과 달을 바

라보는 여유는 캠핑의 묘미다. 무엇

이든 정해졌다면, 행동으로 저지르

는 게 상책.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

터 두려움은 잠시, 즐거움이 가득하

고 웃음꽃이 피어난다.

▶텐트를 치는 순간 마법 이 깨어

난다=제주시 교래자연휴양림과 비자

림, 서귀포자연휴양림 등이 캠핑을 위

한 데크가 마련돼 있어 편하다. 한라산

관음사야영장도 텐트족들이 좋아하는 장소

다. 여기에 김녕해변, 금능해변, 협재해변, 하

모해변, 모구리야영장, 돈네코야영장, 표선야영장 등

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만 대략

50개에 이른다.

캠핑의 묘미는 무엇보다 야외에서 직접 고기를 굽고

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다. 까만 밤에 시원한 밤공기

를 마시며 발갛게 달아오른 숯불에 구워먹는 고기의 맛

은 그야말로 천하일미다. 고기굽기는 아빠의 몫. 가장

에게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점수가 깎였던 아빠의 자리

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.

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집에서 먹는 맛과는 견

줄 바가 아니다.

밤이 무르익을 즈음, 풀벌레의 노래와 조용한 어둠

속에 바라보는 별빛, 그리고 달빛의 몽환적 분위기는

마치 자신의 우주의 일부처럼 느끼는 묘한 감정까지 갖

게 한다. 가족 뿐 만인가. 직장동료나 동호인들끼리 함

께 자연 속에서 하는 캠핑도 매력적이다.

▶장비도 없고 번거롭다면 글램핑장 강추 =최근 캠

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캠핑관련 물품 구매

가 급증하고 있다. 하지만 워낙 고가인 데다 1년에 몇

번 쓰지 못하고 집이나 차에 보관하기도 난감하다. 이

럴 때는 글램핑장을 추천한다.

글램핑장은 텐트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도 갖춰진 곳

으로 그야말로 몸만 가면 된다. 고기와 간식거리, 음료

등을 챙겨가면 현장에서 쉽게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.

뿐만 아니라 숯이나 고기, 먹을거리를 모두 구매할 수

있는 편의점도 글램핑장 내부에 있다.

글램핑장마저 사람이 많아 싫다면, 카라반을 가면 된

다. 마치 캠핑카를 이용하는 것처럼 색다른 묘미가 있

다. 함덕이나 애월, 표선 등 대부분 해변에 위치해 있고

접근이 쉽다.

즐겁고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

하는 예절 또한 중요하다. 텐트의 특성상 방음이 잘 안

되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주는 지나친 음주나 고성방

가, 흡연 등은 자제해야 한다. 떠날 때에도 쓰레기 처리

와 깔끔한 뒷정리는 필수다.

초여름, 산으로~ 바다로~

캠핑의 계절 이 돌아왔다


